
일본 면방 각사의 신상품 창조 솜씨들(3) 

후지보의 링, 결속 및 특수 방적 등 고유의 솜씨 -  

풍부한 종류를 갖춘 강연사 

후지보가 내놓고 있는 원사 중에서 유난히 종류가 많은 것이 강연사이다. 

크게 분류하면 30~80수의 단사와 쌍사가 있으며, 쌍사에서도 ZZ연(撚)은 

60~140수 쌍사, SS연은 60~100수 쌍사까지 폭 넓게 갖추어져 있다. 더욱이 

정방 교연 타입의 것도 80수 쌍사, 100수 쌍사급을 갖추고 있는데 이들은 바

이 오더(by order ; 주문 생산)가 아니라 시즌마다 판매량을 추정하여 비축 생

산한다. 

이들 강연사 중에서도 이집트 고급 면으로 뽑은 것은 “엑스델타”라고 하고 

정평이 나 있다. 2005년 춘하절에는 꼬임을 한계까지 준 초강연사 80수 쌍사 

“클로렐”을 개발하였다. 강연사로 짠 원단은 면의 촉감을 살리면서 선득한 

찬 느낌, 술술한 느낌이 있으며, “클로렐”을 사용하면 보다 더 선득한 맛이 

잘 나는 깨끗한 표정의 원단이 된다. 

면ㆍ마 혼방사 “리네로렐(이 실로 짠 직물은 ‘란라일’ 상표)”은 타사로부터 

그 정도까지의 세번수를 방적하기는 어렵다고 할 정도이며, 면ㆍ마의 같은 

혼방률이면 40수를, 마 40% 혼방이면 50수, 마 30% 혼방이면 70수의 면ㆍ마 

혼방사로 세번수를 생산하는데, 원료에는 프렌치 리넨(French linen)과 이집트 

초장면을 사용한다. 현재 “리네로렐”의 얼룩 실을 개발하고 있다. 

이 얼룩 실에서는 이집트 초장면을 사용한 “카프리코트”가 전년보다도 3배 



이상을 생산하여야 할 만큼 인기 소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, 10~30수까지를 

생산하고 있는데, 새로 40~45수 세번수 생산도 계획하고 있다. 

최근 별로 사용하지 않던 드라이 스핀(dry spin)의 정방기도 활용하여 순면 

무연사 “테레스렉스”를 사용한 시험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. 10~20수를 갖추어 

원형 편성을 중심으로 홍콩으로의 순수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

있다. ♣  

 


